
미국 섬유업계, 쿼터 철폐 후의 

중국 위협에 두려움 

 

미국의 14개 섬유관련 단체는 최근 “세계 섬유·어패럴 무역에서 중국의 

위협”이라는 표제의 ATMI(American Textile Manufacturers Institute : 미국섬유제

조업자협회)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섬유무역에 대한 대항조치를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였다. 

ATMI리포트에 의하면 2005년 1월부터 무역쿼터(quota : 수입 할당제)가 철

폐되면, 미국의 섬유·어패럴 시장은 지대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같은 추정은 2002년 1월에, 중국에게 자유화된 29개 어패럴·카테고

리(category : 범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쿼터를 철폐한 후 15개월이 

지난 다음, 이들 카테고리의 중국산 제품이 차지한 셰어(share : 시장 점유율)

는 조사 초기에 9%이던 것이 15개월 후에 45%로 급증하고, 그 후에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면 24개월째 되는 금년 말에는 65%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2년도의 12개월 동안에 이들 카테고리의 중국산 어패럴의 평균 단가는 

연초에 1평방미터에 6달러 23센트 하던 것이 연말에는 3달러 37센트로 46% 

떨어졌다. 기타 나라의 어패럴 제품들은 연초에 3달러 55센트 하던 것이 연

말에 3달러 47센트로 2% 떨어졌을 뿐이다. 

이들 29개 카테고리를 보면 2002년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실적은 

전년에 비해 9억 8천만 달러 증가하였고, 중국 이외 나라로부터의 수입은 8

억 1천3백만 달러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심하게 되어 금년

(2003년) 1∼3월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억 9천3백



만 달러 증가하였고 중국 이외 나라는 7천 1백만 달러 감소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5년 1월부터 무역 쿼터제가 철폐되면 미국 섬유·어패럴 시

장의 65∼70%가 중국 섬유제품으로 지배될 것이다. 따라서 2004년부터 2006

년까지 3년 동안에 미국의 섬유·어패럴 및 이들과 관련이 있는 산업에서는 

63만명이 실직할 것이며, 1,300개 이상의 섬유공장이 폐쇄된다고 예상하고 있

다. 미국의 텍스타일 수요자들이 중국산 실이나 원단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2004년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실이나 텍스타일에의 발주가 수 10억 달러 규

모로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섬유기업이 제일 먼저 중국으로부터의 충격을 받

게 될 것이다. 

이 리포트에서는 무역쿼터가 철폐됨에 따라 중국제 섬유제품의 수입이 급

증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한 특별 섬유 세이프·가드(safe 

guard : GATT협정으로 인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즉시 발동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의 섬유·어패럴 시장을 단기

간에 지배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ATMI리포트는 무역쿼터가 전면 철폐된 후 2년 안에 미국뿐만 아니

라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미국에로의 수출액 중 420억 달러가 멕시코나 중미,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중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나라에서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중국은 외화환율(外貨換率)의 조작, 국가의 보조금제도, 수출세의 

환불(換拂) 등의 각종 지원으로 섬유·어패럴 수출을 난공불락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적인 자유시장의 원칙에 위반되는 이들 불공정한 

지원정책이 폐지될 때까지 WTO 가맹국들은 2005년에 무역 쿼터가 철폐된 

후에도 중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이 리포트는 결

론 짓고 있다. 중국에 대한 섬유 세이프·가드가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되었



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적인 해결에 불과하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지원을 중국이 섬유 분야로부터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무역 규제효과를 지

속할 수 있는 항구적인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공동체를 공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